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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어디에서뜰까?

사람들은 동쪽이다는뻔한답을생각할것이다 그러나KIA

의마무리캠프에서는 해는뜨지않습니다 지구가도는것입니

다는엉뚱한답이박수를받았다

김기태감독은새로운제자들에게 창의력을강조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야구 정체되지 않은 야구를 위해 꺼내놓은 김 감독의

조련법 체력을우선강조했던이번마무리캠프는창의력캠프이

기도했다

지난 10월29일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 하마 구장에

KIA의마무리캠프가차려졌다 처음에는느긋한마무리캠프였

지만새로사령탑에오른김감독이전체적인선수단파악을끝내

고캠프에합류하면서 지옥의문이열렸다

다리가 없어진것같다는 하소연에서부터 선수들이공처럼

굴러다닌다는진담같은농담도흘러나왔다

운동의기본은체력 기술과경험이부족한이들이베테랑을이

길수있는방법역시체력밖에없다는것이캠프의이야기였다

뛰는게일상이된캠프였다 아침 7시숙소근처를산책하며하

루를연선수들은하루일과가끝날때까지뛰고또뛰었다 훈련

스케줄의많은부분을차지한러닝시간에는인정사정볼것없이

끝까지정해진선과시간까지뛰어야했다 빽빽하게짜인스케줄

탓에다음훈련을소화하기위해선수들은뛰어서다음훈련장으

로이동을하곤했다

힘이넘치는 20대후배들의빠른움직임에 30대이호신의입에

서는유니폼갈아입을시간은주라는소리가나올정도였다

훈련이끝나고도뛰는것을마다하지않은이들도있었다 훈련

장에서숙소까지8의거리를뛰어서오가는선수들의모습도눈

에띄었다

빠른 티배팅 훈련도 알고보면 기술 훈련이자 체력훈련

이기도 했다 1분에 50여개의 공을 때려내야 하는 만큼

하체의밸런스와체력없이는소화할수없는고된싸움

이었다 체력을다지고다진캠프의또다른중요목표

는창의력이었다

공은 둥글고 야구는 변수 많은 게임인 만큼 시키는

대로 지시 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

라서스스로움직이면서상대의빈틈을파고들수있도록하

는것이었다

오늘연습경기에서왜자신이수훈선수가되야하는지설명하

라 베이스커버를들어가지않아도되는상황은?

김 감독과코칭스태프는틈이나는대로 왜?라는물음을던지

면서획일화된선수들의내면을깨웠다 처음에는머뭇거리던대

답들이어느사이시원시원하게터져나왔다

두산과의 연습경기가 열렸던 11월21일 1회부터 5점을 뽑아냈

던 KIA는추가점을내는데실패하면서 54까지쫓기게됐다 연

습경기였지만 앞선 대결에서 115로 대패를 당했던 두산은 국가

대표 톱타자 민병헌에 이어 정수빈까지 대타로 내세우며 승리에

대한강한의지를보여줬다 그리고민병헌의중전안타와정수빈

의 2타점적시타까지터지면서경기는 56으로역전됐다

정수빈이대타로나왔던상황김감독은수비코치에게수비시

프트지시를내리지말라고얘기를했다외야수들이어떻게정수

빈이라는 선수를 상대할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결과는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

김 감독은 깊숙한 좌익수 플라이로 끝나야 했던 상황이었다

고 설명했다 기대했던결과는아니었지만야수진은달라진중계

플레이로 발 빠른 정수빈을 3루에서 잡아내면서 김 감독을 웃게

했다

김감독은 실수는있어도핑계는없다는원칙을강조했다실

수와실패속에서선수들은독하게조금씩자라고있었다

체력과창의력을키우는데선수들만구슬땀을흘린것은아니

었다 코치하기힘들다고고개를저을정도로코치들도선수들

과하나가됐다

공포의 티배팅 시간 공을 치는 것도 일이지만 빠른 템포로 공

을 올려줘야 하는 것도 일이다 조계현 수석코치까지 나서 쉴 새

없이공을올려주며파이팅을외쳐야했다

창의력을키우기위한훈련방법을고민하는것도벤치의몫이

었다 007빵과 369게임 등은 훈련을 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도 풀

고 집중력도 키우는 나름의 방법이었다 선수들과 엑스트라 훈

련 러닝훈련등을걸고하는게임 코치들도보이지않는곳에서

손발을맞추며훈련을하기도했다

기존에해보지못한훈련들도많이등장했다 경기장바닥을정

리하는나무긁개가훈련도구로변신하기도했고 코치들의펑고

배트를 들고 나홀로 공을 올리고 치는 타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일반배트보다길이가긴긁개와배트를컨트롤하기위해서는손

목 힘이 필수 낯선 훈련과 도구를 사용한 훈련이 미야자키 캠프

에펼쳐졌다

30일의 기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2014 마무리 캠프는 지난 11

월28일 막을 내렸다 체력과 창의력을 더한 선수들이 내년 시즌

어떤변화된모습을보여줄지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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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야구는 가라

펀한 야구가 온다

김기태호 체력 키우고창의력깨우며내년시즌활약다짐

FUN

인정사정볼것없는 지옥훈련에

확 달라진선수들 30일의 기적


